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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career choice of male nursing students and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

          

          
            Methods
            Subjects were 123 male nursing junior and senior students in B city, U city, and GN area. Career types were classified into a hospital nurse and a community nurse. Subjects were asked about 29 items of nurse image and 31 items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x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percentage of career choice which subjects hoped when admitted into nursing universities consisted of hospital nurses of 77.2%, while the percentage changed to hospital nurses of 52.8% at the time of this survey. The nurse image represented as an influencing factor, and it was found that if nurse image score increased one unit, the hoping units of career type of hospital nurse increased 2.69 times.

          

          
            Conclusio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to provide career education programs and information concerned to not only hospital nurses but also community nurses, and further studies on the positioning and expanding roles of community male nurses need t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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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의 발전으로 인해 대학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 위상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적이었던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는 전체 간호대학생 36,247명 중 5,228명으로 14.4%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치는 2009년 8.8%와 비교하면 최근 4년 동안 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09, 2013). 남학생의 간호학과 진학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건강 증진을 강조하는 건강개념의 변화,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확대, 직업의 안정성, 취업의 용이성, 높은 보수 및 승진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Cho, & Jeon, 2014; Marks & Bevan, 2013).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영, 경제 및 통신 등의 분야에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Marks & Bevan, 2013).

        그러나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수준은 그렇게 높지 못하다(Kim, Cho et al., 2014; Roth & Coleman, 2008). 미국의 몇 몇 연구에서도 남자 간호사의 비율을 8% 내외로 보고하면서, 남자간호사와 남학생은 간호직이 전통적으로 여성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임상에서는 여성 환자에게 환영받지 못하며, 주위사람들로부터 남자답지 못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등의 여러 가지 장벽을 경험한다고 하였다(Marks & Bevan, 2013; Roth & Coleman, 2008). 간호교과과정에서는 남학생을 위한 지도력 훈련 교과목 부재, 간호학에서의 남자 간호사의 역할모델 부재, 여성 중심의 강의 및 또래 지지집단의 부재 등이 남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O’Lynn, 2004).

        남자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전보다 실습 후의 간호사 이미지 수준을 더 낮게 지각하였으며, 특히 역할 수행이나 전망있는 직업으로서 사회적 지위, 존경 및 자율성의 이미지는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Yang, 2003).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3학년이 1학년 보다 낮게 나타나(Ha, 2012), 임상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만난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대학생들이 입학시에 가졌던 이미지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을 시작하고 여성 환자에 대한 간호역할의 제한을 경험하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Lee, 2004; Roth & Coleman, 2008), 취업 전 대학에서부터 여학생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선배들로부터 긍정적이지 않은 간호사에 대한 미래를 듣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J. A., 2013).

        실제 졸업한 남자간호사들은 취업하기 전의 기대와는 다르게 낮은 사회적 지위, 인력부족으로 인한 초과근무, 열악한 근로조건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여성 직업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 등의 이유로 병원을 떠나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Lee, 2004). Kim (2010)의 남자간호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간호사 중 이직에 대한 의향은 77%, 이직경험은 36.3 %, 다른 직장을 알아본 경우는 42.9%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체 병원간호사 이직률 16.8% (Hospital Nurse Association, 2013)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외국의 몇 몇 연구에서 남자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직 내에서의 가장 큰 장벽은 간호직이 여성직이라는 사회의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의 혼돈이라고 하였다(Mark & Bevan, 2013; Meadus & Twomey, 2011), 국내에서 남자 간호대학생과 남자간호사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및 이직경험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시행한 결과에서도 남성들은 여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역할갈등과 혼란스러움을 나타내었다(Kim, H. S., 2013; Park, 2011). 남자간호사들은 조산사, 소아과 간호사 및 보건교사 등과 같이 너무 여성적으로 평가되는 역할보다는 성중립적인 전문가 역할을 선호한다고 하였다(Mark & Bevan, 2013).

        남자 간호사가 지각하는 대부분의 장벽은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직은 병원간호사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까지 면허증을 취득한 남자간호사 6,202명 중 3,000여명은 병원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 관련 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교사 등의 병원 외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다(Hwang, 2014). 

        진로는 개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지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학생 시기의 진로탐색은 취업이 보장되는 전공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소질과 능력 및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Koo & Park, 2005). 간호직 내에서 남자 간호사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변화 및 양성평등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남자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으며, 성중립적 간호전문직 분야를 개발하고, 성역할 차이를 고려한 진로상담이 요구된다.

        진로에 대한 연구는 진로만족, 진로정체감 등이 있으며 Kim, J. H.(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만족의 영향요인 중의 하나가 실습만족이었고, Kwon과 Choi (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에 실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Ha (2012)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진로 정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남자간호학생에 대한 연구는 임상실습경험(Yang, 2003), 전공만족과 성정체감(Kim, Ko, & Park, 2014; Lee, D. J., 2004), 및 학교적응 장애요인(Kim, Cho et al., 2014)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남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유형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을 조사하고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 및 추후 양성평등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 및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를 파악한다.


          	•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 및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W시 및 K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남자 간호대학생이었다.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Odds Ratio=3.20, α probability=.05, power= .80으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17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27명을 제외하고 연구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는 123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진로유형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을 병원간호사와 지역사회간호사로 구분하였고 입학 시와 현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지역사회간호사는 보건교사, 간호직/보건직 공무원, 산업간호사, 119구급대원 및 교정직 간호사 등을 포함한다. 

        

        
          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Lee 등(1992)이 개발하고 Jang (1998)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이며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자질’ 9문항, ‘역할’ 7문항, ‘사회참여’ 7문항, ‘대인관계’ 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ang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다.

        

        
          3)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Cho와 Kang (1984)이 개발한 도구를 Lee, Kim과 Kim (2004)이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졌다. 즉,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 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 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5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6월 1부터 8월 1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B시, W시 및 K도에서 남학생이 재학 중인 15개 대학교의 학과장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요청하였고, 이 중 13개 대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13개 대학의 남학생 대표를 연구보조자로 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낸 후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유형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는 x2-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 윤리를 위해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No: 2-1040709-AB-N-01-201404-HR-11-02).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자의 자발성과 익명성, 자료의 비밀보장, 연구 철회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23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는 3학년이 71.5%, 4학년이 28.5%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47.2%, 없는 경우는 52.8%였고, 학교성적은 ‘중’이라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7.7%였으며 ‘상’은 28.5%, ‘하’는 13.8%였다. 임상실습기간은 4~8주가 38.2%로 가장 많았고 17~24주가 34.2%, 9~16주가 20.3%, 25주 이상이 7.3%순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이 42.3%, ‘좋음’이 43.9 %, ‘보통’이 13.8%였고, 대인관계는 ‘매우 좋음’이 24.4%, ‘좋음’이 50.4%, ‘보통’이 25.2%였다. 

        간호학과에 진학한 동기는 적성/흥미가 35.8%로 가장 높았고 지인권유가 27.6%, 취업이 21.1%, 성적이 8.1%, 기타가 7.3%순이었고, 기타에는 선교와 희소성 등이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생활정도는 ‘상/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5.6%, ‘하’가 24.4%였다. 대학생활의 어려움은 학과수업이 46.3%로 가장 높았고 여학우와의 관계가 26%, 임상실습이 11.4%, 기타가 16.3%였고, 기타에는 주위시선, 취업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rade
            	3rd
            	88 (71.5)
          

          
            	4th
            	35 (28.5)
          

          
            	Religion
            	Yes
            	58 (47.2)
          

          
            	No
            	65 (52.8)
          

          
            	Grade ranking
            	High
            	35 (28.5)
          

          
            	Middle
            	71 (57.7)
          

          
            	Low
            	17 (13.8)
          

          
            	Period of clinical practice (week)
            	
            	14.53±8.44
          

          
            	4~8
            	47 (38.2)
          

          
            	9~16
            	25 (20.3)
          

          
            	17~24
            	42 (34.2)
          

          
            	≥25
            	9 (7.3)
          

          
            	Health status
            	Very healthy
            	52 (42.3)
          

          
            	Healthy
            	54 (43.9)
          

          
            	Moderate
            	17 (13.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0 (24.4)
          

          
            	Moderate
            	62 (50.4)
          

          
            	Bad
            	31 (25.2)
          

          
            	Admission motives
            	Aptitudes/interest
            	44 (35.8)
          

          
            	Recommendation
            	34 (27.6)
          

          
            	Job
            	26 (21.1)
          

          
            	High school grades
            	10 (8.1)
          

          
            	Others
            	9 (7.3)
          

          
            	Perceived economic status
            	Good/fair
            	93 (75.6)
          

          
            	Poor
            	30 (24.4)
          

          
            	Difficulties in college life
            	Major classes
            	57 (46.3)
          

          
            	Relationship with female schoolmate
            	32 (26.0)
          

          
            	Clinical practice
            	14 (11.4)
          

          
            	Others
            	20 (16.3)
          

        

        

      

      
        2. 대상자의 진로유형
        대상자의 입학 시 진로유형과 현재진로유형은 다음과 같다(Table 2). 입학 시 진로유형은 병원간호사가 77.2%, 지역사회간호사가 22.8%였고, 현재 진로유형은 병원간호사가 52.8 %, 지역사회간호사가 47.2%였다. 진로가 변경된 이유로는 ‘임상실습 후 병원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7.5%, ‘다양한 간호진로정보를 알게 됨’이 25.0%, 무응답이 17.5% 순이었다.

        
          Table 2. 
				
          

          
            Career Choice of Subject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areer choice in admission
            	Hospital nurse
            	95 (77.2)
          

          
            	Community nurse
            	28 (22.8)
          

          
            	Current career choice
            	Hospital nurse
            	65 (52.8)
          

          
            	Community nurse
            	58 (47.2)
          

          
            	Reasons for career change (n=40)
            	Negative perception of hospital nurse after clinical practice
            	23 (57.5)
          

          
            	Knowing a variety of nursing career
            	10 (25.0)
          

          
            	No response
            	7 (17.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진로유형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진로유형은 다음과 같다(Table 3).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친 일반적 특성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뿐이었고, 그 외 학년, 종교, 성적, 임상실습기간, 대인관계, 입학동기, 경제상태 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진로유형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63.5%가 병원간호사를 선택하였고, 36.5%는 지역사회간호사를 선택하였다. 반면,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29.4%가 병원간호사, 70.6%가 지역사회간호사를 선택하였다(x2=6.27, p=.043). 

        간호사 이미지점수와 진로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병원간호사로 진로를 선택한 집단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3.92± 0.50점)가 지역사회간호사로 진로를 선택한 집단의 점수(3.64 ±0.5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89, p=.005). 하위영역인 ‘자질’, ‘사회참여’ 및 ‘대인관계’ 등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역할’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3. 
				
          

          
            Current Career Choi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urse Image and Clinical Practice (N=123)
          
          

        

        
          
            
              	Variables
              	Categories
              	Current career choice
            

            
              	Total
              	Hospital nurse (n=65)
              	Community nurse (n=58)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Health status
            	Very healthy
            	52 (42.3)
            	33 (63.5)
            	19 (36.5)
            	6.27
            	.043
          

          
            	Healthy
            	54 (43.9)
            	27 (50.0)
            	27 (50.0)
            	
            	
          

          
            	Moderate
            	17 (13.8)
            	5 (29.4)
            	12 (70.6)
            	
            	
          

          
            	Nurse image
            	Qualification
            	3.96±0.61
            	4.10±0.57
            	3.79±0.62
            	2.90
            	.004
          

          
            	Role
            	3.54±0.60
            	3.63±0.56
            	3.44±0.62
            	1.76
            	.081
          

          
            	Social participation
            	3.84±0.64
            	3.98±0.54
            	3.67±0.70
            	2.74
            	.007
          

          
            	Interpersonal relationship
            	3.83±0.63
            	3.98±0.59
            	3.66±0.63
            	2.88
            	.005
          

          
            	Total
            	3.79±0.56
            	3.92±0.50
            	3.64±0.58
            	2.89
            	.005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ubject
            	3.67±0.87
            	3.77±0.81
            	3.56±0.92
            	1.36 
            	.177
          

          
            	Content
            	2.99±0.71
            	3.08±0.69
            	2.88±0.73
            	1.52
            	.131
          

          
            	Guidance
            	3.41±0.74
            	3.52±0.61
            	3.30±0.86
            	1.61
            	.11
          

          
            	Environment
            	3.64±0.67
            	3.73±0.68
            	3.55±0.66
            	1.45
            	.149
          

          
            	Time
            	3.65±0.84
            	3.66±0.91
            	3.64±0.77
            	0.15
            	.877
          

          
            	Evaluation
            	3.48±0.91
            	3.61±0.88
            	3.34±0.94
            	1.62
            	.107
          

          
            	Total
            	3.47±0.63
            	3.56±0.60
            	3.38±0.66
            	1.60
            	.112
          

        

        

      

      
        4.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는 진로유형 중 병원간호사를 선택한 경우를 1, 지역사회간호사를 선택한 경우를 0으로 코드화하고, 차이검정에서 p가 .10 미만으로 나타난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대학생활의 어려움,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 등 총 5개의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식에 포함하였다. Stepwise 변수 선택법을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사 이미지의 점수가 1단위 증가하면 병원간호사를 희망하는 진로유형이 2.69배(OR=2.69; 95% CI: 1.32~5.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 of Male Nursing Students
          
          

        

        
          
            
              	Characteristics
              	B
              	SE
              	Wald
              	
                p
              
              	OR
              	95% CI
            

          
          
            	Nurse image
            	0.99
            	0.36
            	7.47
            	.006
            	2.69
            	1.32~5.49
          

        

        

      

    

    

  
    
      논 의
      최근 남자 간호대학생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졸업 후 진로유형이 병원간호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간호사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남자 간호대학생이 희망하는 현재 진로유형은 병원간호사인 경우가 52.8%, 지역사회간호사인 경우가 47.2%로 비슷하게 파악되었다. 여학생이 91.1%를 차지하는 연구(Kwon, Bang, & Yu, 2012)에서 졸업 후 희망진로가 병원취업이라 답한 학생 수가 89.3%인 것과 비교하면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자 간호대학생보다 병원간호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낮았고 지역사회 간호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앞으로 교육기관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지역사회간호사에 대한 진로교육과 실제 졸업 후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추후 남자간호사의 지역사회간호사로서 자리매김과 역할확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입학 시와 현재의 진로유형이 변화된 경우가 32.5%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96.4%를 차지하는 Bang 등(2009)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진로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진로변화에 대한 이유로는 ‘임상실습 후 병원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간호진로정보를 알게 됨’이 그 다음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볼 때 남자 간호대학생의 병원간호사에서 지역사회간호사로의 진로변화는 임상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와 관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였으며, 간호사 이미지 점수 1단위 증가 시 병원간호사를 희망하는 진로유형이 2.69배 증가하였다. Lee (2011)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대중매체나 사회전반적인 인식,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만난 간호사의 모습으로 형성하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임상실습 현장에서 직접 만난 간호사의 모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고, Kim과 Kang (2004)은 임상실습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 모델은 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 중 역할모델을 발견했을 때 고무되고, 간호업무에 있어서는 비교적 덜 여성적인 분야인 정신과나 중환자실 등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Roth & Coleman, 2008). 본 연구의 대상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남자 간호대학생임을 고려할 때, 병원간호사를 선택한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가 높은 것은 임상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역할모델의 간호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볼 때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남자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에서 성공적인 역할모델이 되는 남자간호사와의 멘토링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연구된 Park과 Park (2014)의 보고에 의하면, 간호사는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직업으로서 가치 있고 보람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여전히 의사의 보조자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상호 협조하여 일을 하는 타 관련부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나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Roth & Coleman, 2008), 남자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성 고정관념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하였다(Karabacak, Uslusoy, Alpar, & Baheçcik, 2012).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는 남을 지원하고 위로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성향을 가진 여성에 비해, 경쟁을 선호하고 타인에게 미치는 주도적 영향력을 지위의 기준으로 삼는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특히 중요하게 인식된다(Huh, 2007; Mark & Bevan, 2013). 즉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 유형 중 병원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전문간호사들의 병원 내 역할 확대와 병원의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인식을 증진해야 하며 이를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간호교육 제공자들의 올바른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가 너무 오래되어 최근의 간호사 이미지에 포함되는 개념이나 임상실습현장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간호사 이미지만 나타난 것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간호사 이미지 및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를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개발할 것을 제언하며, 남자 간호사들의 진로유형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시도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영향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유형은 입학 시에는 병원간호사가 77%였으나 3, 4학년에서는 52.8%로 감소하였다.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사 이미지였고, 간호사 이미지 점수 1단위 증가 시 병원간호사를 희망하는 진로유형이 2.69배 증가하였다. 간호사 이미지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병원 내에서 남자간호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더불어 남자간호사의 간호직 밖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간호사로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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